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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시의원 선거에
출사표 던진
두 한인 여성

LA시의원 선거에 두 한인 여성이 출사표를 

던졌다.

먼저 그레이스 유 

후보(48·사진)는 10

지구에서 시의원에 

도전한다. 이 지역의 

인종별 유권자 비율

은 흑인이 39%로 앞

도적으로 높으며 아

시안이 12%, 기타 인

종이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다. 

이에 따라 유 후보는 흑인 유권자 공략에 나

서 지난 10일 아가페 LA 교회의 크레이그 워

샴 목사, 워드 인커리지먼트 커뮤니티 교회의 

나주마 스미스-폴라드 목사, 월드 임팩트 서

부지역 부회장인 피트 와츠 목사, 전 침례교 

컨퍼런스 회장인 마비스 데이비스 목사 등 흑

인 개신교 리더들로부터 공식 지지를 받았다. 

2015년에 이어 두 번째로 시의원에 도전하

는 유 후보는 우선 내년 3월에 열리는 예비선

거를 통과한 후 결선에서 승리를 거두는 것을 

목표로 하고 있다.

14지구에서는 신디 조 오스틴(40)이 출사표

를 던졌다. 조 후보는 직접 유권자를 찾아다

니며 자신을 홍보하고 있다. 조 후보는 이 지

구 현역의원인 호세 후이자 시의원이 개발업

자들로부터 대가성 자금을 받은 혐의로 연방

수사국(FBI)의 조사를 받은 것을 의식한 듯 

“개발업자는 물론 기업으로부터도 후원금

을 받지 않을 것”이라며 깨끗한 선거를 다짐

했다.

조 후보는 중동계 난민의 미국 정착을 지원

하는 비영리단체‘미리스 리스트(Miry
,
s list)’

이사장으로도 활동했으며 이글락 주민의회

에서 부의장으로도 활동하면서 인지도를 높

였으나 이 지구에서 출사표를 던진 케빈 드레

온 전 가주 상원의장, 모니카 가르시아 LA통

합교육구 교육위원 등과 어려운 싸움을 펼쳐

야 할 것으로 보인다.

영 김 전 가주하원의원,
폴리티코 선정 ‘영향력 있는 여성’

LA한인타운, 노숙자 밀집도 높다

지난해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에 

도전했다가 영 김(57·공화·한국명 김영

옥·사진) 전 가주하원의원이 정치전문매

체 폴리티코가 선정한‘2019 영향력 있는 

여성’(Women of Impact)으로 선정됐다.

13일‘연합뉴스’에 따르면 폴리티코는 

전날“올해 선정한 영향력 있는 여성들

은 행동하는 여성, 신념 있는 여성의 본보

기”라면서“선거(Running), 정치활동(Leading), 기업활동

(Earning), 사회봉사(Building) 등에서 두각을 나타낸 4명

을 정했다.”라고 밝혔다. 영 김 전 의원은 네 부문 중‘선

거’분야에서 선정됐다.

김 전 의원은 지난해 11월 중간선거에서 연방하원의원 

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 출마해 개표 초반 우세를 유지

하며 당선이 유력했으나 막판 길 시스네로스(민주) 후보

에게 역전을 허용해 불과 1.6%포인트 차이로 석패한 바 

있다. 그러나 그는 지난 5월 내년 말 치러지는 연방하원

의원 선거에 재도전하겠다고 선언했다.

지난 10일 워싱턴 D.C에서 열린 시상식에 참석한 김 전 

의원은 수상 소삼을 통해“상을 받게 돼 영광이다. 전국

의 여성들이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사회를 위해 열

심히 싸우고 또 일하고 있다. 이런 여성들이 많을수록 공

화당은 더 강해질 것이다.”라고 말했다.

LA카운티정부가 11일 LA카운티 노숙자서비스관리

국(LAHSA)이 조사한 2019년 노숙자 통계를 바탕으

로 만든 지역별 노숙자 현황 지도(Los Angeles County 

Homelessness & Housing Map)를 공개했다. 이 지도는 

노숙자 문제에 효울적을 대처하기 위한 일환으로 만들

어졌다.

이 지도에 따르면 LA한인타운과 그 인근의 노숙자는 

837명으로 드러났다. 구체적으로는 한인타운에서 생활

하는 노숙자는 198명, 외곽 지역인 윌셔센터 구역에 521

명, 리틀 방글라데시 구역에는 140명 등이 생활하고 있

는 것으로 드러났다. 

지도에 따르면 노숙자 밀집도가 가장 높은 지역은 LA

1962년 인천에서 태어난 영 김 전 의원은 1975년 가족

과 함께 미국령 괌으로 이주해 중고교를 다닌 뒤 서던캘

리포니아대학(USC)에 입학하면서 캘리포니아로 건너

왔다. 캘리포니아 39선거구에서 13선을 한 에드 로이스

(공화) 의원의 보좌관으로 20여 년간 일했으며 은퇴를 

선언한 로이스 의원의 지지를 등에 업고 지난해 6월 예

비선거인 정글 프라이머리에서 1위로 본선에 오르며 사

상 첫 한인 여성 연방하원의원의 탄생을 기대했으나 최

종 고비를 넘지 못했다.

폴리티코는“영 김이 곧바로 일어서서 리매치(재대결)

에 도전한 점을 높이 평가한다.”고 밝혔다.

폴리티코는 김 전 의원 외에 TV쇼 제작자 데브라 마틴 

체이스, 성소수자(LGBTQ) 커뮤니티 지도자 알란 해밀

턴, 실내장식 제조업체 CEO 메이주 등도 영향력 있는 여

성으로 선정했다.

다운타운이다. LA한인타운, 할리우드, 사우스LA, 샌타

모니카, 밸리 지역 등도 노숙자 밀집도가 높은 것으로 

나타났다.

LA카운티정부에 따르면 카운티 전체 노숙자 5만

9,000명 중 4만4,000명이 거리에서 생활하고 있다. LA

카운티 전역에 있는 노숙자 임시 셸터 지원시설은 326

곳으로 총 1만3,461개의 침상을 갖추고 있다. LA카운티

정부는 1년 안에 58개의 지원 시설 공사를 통해 4,506

개 침상을 증설한다는 계획이다.

지역별 노숙자 현황과 셸터를 확인할 수 있는 지도는 

웹사이트(storymaps.arcgis.com/stories/400d7b75f1874

7c4ae1ad22d662781a3)에서 확인할 수 있다.


